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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0.(화) 11:00

1. 31.(수)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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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
- 안전보험은 상품별로 2.8%∼5.2%, 농기계보험은 12개 기종 평균 2.5% 인하
- ‘깁스 치료 특약’ 신설,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등 농업인을 위한 상품개선 지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을 개선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4가지 상품이 판매 중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에 따라 안전보험 및 농기계보험 가입은 매년 

증가해 왔으며, 특히 안전보험의 경우 지난 ‘23년에는 보장 확대와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로 전년 대비 가입자가 41천명 증가하였다.

  * 안전보험 가입자 : ‘19) 845천명 → ’20) 875 → ‘21) 900 → ’22) 912 → ‘23) 953

  * 농기계보험 가입대수 : ‘19) 102천대 → ’20) 116 → ‘21) 128 → ’22) 141 → ‘23) 153

  올해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 보험료가 크게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험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상품별로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되었으며, 농기계보험 보험료는 2월부터 12개 기종 평균 

2.5% 인하된다.

  * (일반1형) 101,100 → 98,300원(2.8%↓), (일반2형) 150,500 →144,800원(3.8%↓), (일반3형)

119,100 → 112,900원(5.2%↓), (산재형) 193,100 → 186,000원(3.7%↓)

  아울러,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장 확대 등 상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을 추가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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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선택폭을 현재의 5년, 10년, 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새로 추가하여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농기계보험의 경우, 하반기부터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을 추가하여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강조하며, “보험료 인하와 보장 확대가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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